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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치며,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보육교사는 힘든 업무적 특성과 저임금, 과다한 

업무, 장시간 근무 등의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해 신체

적, 정신적으로 직무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

으며, 이를 통해 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교사가 소진

하면,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이 감소하고 자존감이 낮아

지며,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보일 수 있

다(L. A. Brown & M. E. Roloff, 2011; I. S. Schonfeld, 

2001). 그리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제공

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기계적이고 냉소적인 자세를 가

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육활동에 소홀해지기 쉽고(M. 

Whitebook & R. C. Granger, 1989), 동료교사나 부모와

의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며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D. Jung, 2015; Z. Yong & Y. Yue, 

2007). 이와 같이 소진은 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영유아, 

조직 및 보육교사를 둘러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보육교사 개인과 영유아를 위해서, 나아가 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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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human relationships, compensation, and heavy work on the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The subjects were 290 childcare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do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t-test, one-way ANOVA, Duncan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the multi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burnout according to individual character-

istics such as types of childcare center, daily working hours, and monthly incomes. Second, human relationships, compensation, 

and heavy work directly influenced the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A heavy workload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Next, the relationship with directors, relationship with parents, compensation, and relationship 

with co-workers had an effect on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to reduce burnout 

of child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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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향상을 위하여 활발히 연구되어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진은 장시간 반복적으로 기력을 소모하여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한

다. 소진의 정의는 학자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C. 

Maslach(1981)의 정의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진

은 대인관계를 주로 다루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정서이자 

심리상태로서, 그 하위 영역으로는 직무에 의하여 정서적

으로 지친 상태를 의미하는 정서적 고갈, 자신의 돌봄이

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무정하고 냉담한 감정을 

의미하는 비인간화, 타인과의 작업에서 자신감과 성공적

인 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개인적 성취

감 결여로 구성된다(C. Maslach & S. E. Jackson, 1981). 

국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진을 의욕상실, 심리적 소

진, 소진, 탈진, 직무소진, 정서소진 등으로 혼용하여 사용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C. Maslach and S. E. 

Jackson(1981)에 의해 정의된 소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

고자 한다.

보육교사의 소진을 조사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소진은 

보육교사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S. Shin, 

2006), 업무수행에서 창의력과 주도성을 저하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B. A. Faber, 1984).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보육교사일수록 놀이교수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낮고(S. 

Kim, 2015), 행복감이 저하되며(J. Cha & H. Lee, 2015), 

현재 자신의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S. Bae, Y. Kim, & S. Han, 2014). 또

한 소진의 수준이 높은 보육교사 일수록 유아와 갈등관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 G. M. Gastaldi, T. 

Pasta, C. Longobardi, L. E. Prino, & R. Quaglia, 

2014) 유아교사의 소진은 훈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밝혀졌다(J. Cha & H. Moon, 2013). 이처럼 소진은 

교사에게는 물론 영유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

며, 결국 이직으로 연결되는 위협요소라 할 수 있다(J. J. 

Hakanen, A. B. Bakker, & W. B. Schaufeli, 2006). 따

라서 보육교사의 소진은 보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소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파

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은 

다양하게 조사되어 왔다. 크게 보육교사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다. 먼

저, 보육교사 개인적 요인 중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주로 

연령, 결혼상태, 학력, 경력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고(H. Yoon & P. Noh, 2013), 기

혼보다는 미혼인 경우(J. Kwon, M. Chung, & S. Park, 

2013), 학력이 높으며(B. Lee, 2014), 경력이 많은 보육교

사일수록 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 Jung, Y. 

Choi, & H. Lee, 2013).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학력이 

낮고(H. Ahn, H, Ahn, S. H., & H. Moon, 2007), 경력

이 짧은 보육교사가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S. Ahn & J. Kim, 2007; B. Boyd & N. 

Schneider, 1997). 또한 연령, 결혼상태, 학력, 경력이 보

육교사의 소진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다고 밝힌 연구도 다

수 존재한다. 이처럼 서로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를 보

이므로,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소진의 차

이를 다시 분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주는 교사 개인적 요인으로 

다양한 심리적 특성 변인 역시 연구되었다. 보육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받고(H. Lim & Y. Kwon, 2015), 직무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소진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H. 

Kim & S. Lee, 2013; E. M. Skaalvik & S. Skaalvik, 

2009). 또한 교사효능감이 높고(A. Brouwers & W. 

Tomic, 2000),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교사는 

소진을 덜 경험하며(J. Kim, Y. Lee, & D. Kim, 2014), 

보육교사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E. 

Kim & H. Oh, 2013) 소진을 적게 겪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임파워먼트를 지니고,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소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 Lee & H. Kim, 2014; H. Lim & Y. 

Kwon, 2015). 이외에도 우울(G. Hong & H. Jung, 2012; 

H. Min, 2010), 심리적 안녕감(Y. Choi & J. Kim, 2014), 

정서성(M. Yun & H. Yoon, 2015), 정신적 건강상태(E. 

Koo, 2011) 등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인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진은 환경적 요인인 근무여건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다(S. E. Barford & W. J. Whelton, 2010). C. 

Maslach and S. E. Jackson(1981)은 보육시설의 근무여

건 즉, 영유아를 돌보는 장시간의 육체적‧정서적 노동, 노

동 강도, 저임금, 한정된 승진기회 등이 소진과 관련 있다

고 지적하였다. 특히 소진은 근무여건에 포함되는 여러 

변인 중 근무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C. Maslach and A. Pines(1977)은 긴 근무시간이 교사소

진과 관련된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긴 근무시

간(S. Jung et al., 2013)과 더불어 담당업무가 과다한 경

우(J. Kim, T. Choi, & H. Lee, 2011; J. Kwon et al., 

2013; N. Kwon & H. Lee, 2012) 소진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이 높고, 월급이 적을수록 소진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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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S. Ahn & J. Kim, 2007). 소진은 기관의 설립유

형과도 관련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사보다 민간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 Kim & 

S. Ahn, 2007).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소진은 유사 직

종인 유치원교사와 자주 비교된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보육시간은 유치원교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와 함께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고, 업무량

이 많아 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근무환경은 더욱 열악하

고 복리후생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는 보육교

사와 유치원 교사의 소진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

지만,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 보았

을 때 보육교사직은 소진에 매우 취약한 직종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 연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아울러 전국보육실태조사(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를 통해, 보육교사는 2015년

을 기준 일일 평균 9시간 39분 근무하고, 28분 휴식시간

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법정 근

무시간 8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

며, 초과근무수당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급여와 수당이 모두 포함

된 월 평균 총액은 184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 

호봉이 4.8호봉 인 것을 감안한다면, 월 평균 급여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법정 휴가일수 및 휴직과 관련된 복리

후생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직하고자 희망하는 보육교사가 전체의 27%이었으며, 

이직의 사유 중 40% 이상이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불

만으로 응답되었다(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2). 따라서 보육교사의 긴 업무시간과 과

중한 업무에 비해 낮은 처우와 복리후생이 이직의도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소진에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보육교사의 소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인간관계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인간관계는 인간에게 있어서 일상

생활 자체라 볼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

소가 된다(B. Lee, 2011). 특히나 어린이집의 업무 대부분

은 인간관계 속에서 다루어진다.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매우 집약적인 조직

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영향이 보다 직접

적으로 보육교사에게 전달된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맺는 인간관계는 원장과 동료교사를 중심으로 

형성되며,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영유아를 매개로 이

루어진 학부모와의 관계로 구성된다.

원장은 교사에게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면서 인간관계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

장과 교사의 관계는 동료교사들 간의 관계와는 달리 수직

적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지지변인

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Y. 

Kim, S. Park, J. Lim, & S. Ahn, 2011). 원장과 교사 간 

관계가 친밀하면, 보육교사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J. 

Kim, 2013),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H. Kim, 2006), 

교사효능감이 높고(Y. Kim et al., 2011), 소진을 덜 경험

하여(J. Kim, 2013),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 

Jeon & H. Choi, 2013).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보육

교사가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원장과의 관계는 교사의 업무

태도, 이직의도, 소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들어 두 명 이상의 보육교사가 공동의 책임을 가

지고 협력 교수하는 팀티칭을 도입한 어린이집이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인적 구성은 규모가 작고 단순

한 편이고, 여성으로만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동료교사 

간 갈등과 스트레스가 빈번히 발생한다(D. Jung, 2014). 

동료교사 간 관계가 원만하면, 보육교사는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K. Ryu & S. Kang, 2015), 높은 직무

헌신도와 직무만족도를 지니게 되며 직무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J. Seo, 2002). 반면에 서로의 가치

관이나 성격의 차이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면 직무

불만족의 원인이 되고(P. Jorde-Bloom, 1988), 소진을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 Kim. 2006). 동료교사와

의 원만한 관계는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보

육교사가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서, 보육

교사는 학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서 가정과 기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S. Hwang, 2006). 학부

모와의 관계는 영유아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관

계로서,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학부모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고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때, 보육교사는 직무에 만족감을 가지고 헌신할 가능성이 

높고(E. Park, 2013), 부모와의 관계가 협력적이면 교사는 

직무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C. Gestwicki, 2007, as cited in K. Ryu 

& S. Kang, 2015)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고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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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소진을 덜 경험하고 이직의도 

또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E. Kim, 2014). 또한 보

육교사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의 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 중 

24.5%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근무 애로사항

으로 응답 한 바, 보육교사의 직무에 있어서 학부모가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교사의 직무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큰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인간관계를 다룬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인

간관계를 조사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형성되는 원장과 동료

교사와의 관계만을 한정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원장․동료

교사․학부모와의 관계 모두를 동시에 분석한 연구는 극히 

적은 수준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간관계 관련 연구는 그 

속에서 파생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알아본 연구로 국한되어 

있다. 일부 진행된 소진과 관련 지어 살펴 본 인간관계 연

구는 원장이나 동료교사에게 받는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주로 조사되어, 소진이나 이직의도를 경감하고자 하는 차

원의 목적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물론 소진의 보호요인

을 규명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 이전에 보육교사가 형

성하는 인간관계 자체에 주목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인간

관계의 특성이 교사의 직무와 소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육교사

의 소진을 조사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을 다루어 왔다. 

그러나 주로 보육교사가 지닌 개인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

고 있어, 외적 요인인 인간관계와 근무여건 측면에 대해

서는 통합적으로 충분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특히나 어린

이집의 열악한 근무환경, 긴 업무시간, 과다한 업무량과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은 이 시점에서, 과연 과중한 업무와 낮은 처우 중 어

떤 요인이 소진을 야기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동

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근무여건에 

대하여, 업무보상 요인과 업무과중 요인이 구분 없이 조

사되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 영향력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보상을 받고 동일한 업무량

을 수행할지라도, 보육교사가 느끼는 만족도나 부담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실수령 월급과 실제 

근무시간 보다는 주관적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구

를 이용하여 업무보상과 업무과중에 대해 살펴 볼 필요성

이 제기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무여건을 업무

보상과 업무과중으로 구분하여 조사해 보고자 한다. 업무

보상은 보육교사직으로 하여금 교사가 얻을 수 보상체계

로서, 급여와 처우가 직무에 상응하게 적절히 지급되는지, 

간접보상체계인 휴가 및 복리후생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

는지를 의미하며, 업무과중은 업무의 강도, 양, 시간과 관

련된 것으로,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근무시간과 담당업무

량에 대한 부담감 및 과중한 정도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소진에 있어서 인간관계

와 업무보상, 업무과중이 지닌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소진을 줄이고 완화하는 방안을 세우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나아가 보육교사직의 안정성 도

모와 궁극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인간관계, 업무

보상, 업무과중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으로 포함된 

보육교사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147명(50.7%)으

로 가장 많았고, 30대 94명(32.4%), 40대 이상 49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미혼은 192명(66.2%), 기혼은 

98명(33.8%)이었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17명

(5.9%), 전문대학 졸업 104명(35.9%), 4년제 대학교 졸업 

142명(49.0%), 대학원 이상 27명(9.2%)으로 나타났다. 재

직 중인 어린이집 설립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82명(28.3%), 민간어린이집 80명(27.6%), 가정어린이집 41

명(14.1%), 직장어린이집 87명(30.0%)인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다른 설립유

형의 보육교사 보다 적었다. 이 밖의 구체적인 인구사회

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소진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J. Kim(1992)가 번안한 C. 

Maslach and S. E. Jackson(198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본 연구도구는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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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개인적 성취감 결여(8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총 2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어린이집 

업무 때문에 정서적으로 메말라 버린 느낌이다.”, “나는 

보육교사라는 직업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무감각하게 되지

는 않을까 걱정이 된다.”, “나의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척도로 제시하였고, 각 문항

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응답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하여 Cronbach의 al-

pha값은 .9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적 고갈 

.92 , 비인간화 .79, 개인적 성취감 결여 .84로 나타났다.  

2) 인간관계

보육교사가 맺는 인간관계는 원장과의 관계, 동료교사와

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원장과

의 관계는 J. Song(2005)이 번안한 G. B. Graen and M. 

Uhi-Bien(1995)의 리더-멤버 교환관계척도(Leader-Member 

Exchange: LMX7)를 Y. Kim et al.(2011)이 어린이집 상

황에 맞도록 수정한 설문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근무 

환경 내의 역할에서 상사와 조직구성원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 본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조직운영에서의 효과적

인 리더십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질에 주목해 왔다

(Y. Kim et al., 2011). 이 가운데 교환관계척도는 상사와 

조직구성원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관계의 질에 중점을 둔 척도이다(J. 

Song, 2005). 이러한 교환관계척도를 어린이집에 적용시킬 

경우, 원장은 조직의 상사로, 보육교사는 조직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대표문항으로는 “원장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에 만족한다.”, “원장님은 나의 잠재적 가능성을 알고 있

다.” 등의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의 alpha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P.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290)

Variable  Frequency %

Age

20s  147(50.7)  147(50.7)

30s   94(32.4)   94(32.4)

over 40s   49(16.9)   49(16.9)

Marital status
Single  192(66.2)  192(66.2)

Married   98(33.8)   98(33.8)

Education

High School   17( 5.9)   17( 5.9)

College 104(35.9) 104(35.9)

University 142(49.0) 142(49.0)

Over master degree  27( 9.2)  27( 9.2)

Monthly income

(1,000 won)

Under 1,500  21( 7.3)  21( 7.3)

1,500 - under 1,800  97(33.4)  97(33.4)

1,800 - under 2,100  94(32.4)  94(32.4)

Over 2,100  78(26.9)  78(26.9) 

Types of childcare center

Public   82(28.3)   82(28.3)

Private   80(27.6)   80(27.6)

Family   41(14.1)   41(14.1)

Work place   87(30.0)   87(30.0)

Class
0 - 2 years old  195(67.2)  195(67.2)

3 - 5 years old   95(32.8)   95(32.8)

Total career term

Under 2 years   56(19.3)   56(19.3)

2 years - under 5 years  107(36.9)  107(36.9)

5 years - under 7 years   48(16.6)   48(16.6)

Over 7 years   79(27.2)   79(27.2)

Daily work hour

8 hours – under 9 hours   76(26.2)   76(26.2)

9 hours – under 10 hours9  139(47.9)  139(47.9)

10 hours – under 11 hours   48(16.6)   48(16.6)

over 11 hours    27( 9.3)    27(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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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e-Bloom(1989)이 개발하고 B. Lee(1998)가 번안한 유

치원교사 직무만족도 조사도구(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 ECJSS) 중 동료교사와의 관계 요인

을 추출하여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나는 동료교사들과 잘 지낸다.”, “동료

교사들은 나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등의 10문항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Cronbach의 alpha값은 .88로 나타났다. 

학부모와의 관계는 P. Jorde-Bloom(1989)이 개발하고 

K. Kim(2013)이 사용한 유치원교사 직무만족도 조사도구

(Early Childhood Job Satisfaction Survey: ECJSS)를 참

고하여 E. Kim(2014)이 수정한 설문지 중 학부모와의 관

계 요인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나는 학부모와 영유아

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 “학부모들은 나를 인격

적으로 존중해 준다.”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의 alpha값은 .86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의 세 

개 하위요인 모두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매

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하위요인별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관계가 원만함을 

의미한다.

3) 업무보상

업무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M. Moon(2007)이 개발한 

근무환경 척도 중 경제적 보상요인과 H. Lee(2009)의 근

무환경 척도 중 복리후생 요인을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경제적 보상(6문항)과 복리후생(8문항)의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문항으로 “나는 보육교사로서 능력과 

업무량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내 급여는 내 생

활수준을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우리 어린이집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나에게 주어지는 

휴가는 충분하다.”등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로 점수화하고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보육교사가 현재 재

직 중인 어린이집의 업무보상을 적절한 수준으로 지각하

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하여 Cronbach의 alpha값은 .86으로 나타났다.

4) 업무과중 

업무과중을 측정하기 위하여 H. Lee(2009)의 근무환경 

척도 중 담당업무량 요인과,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에서 고안한 설문지 중 근무시

간 요인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총 8문

항으로서, 담당업무량(5문항)과 근무시간(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대표적인 문항으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

은 적당하다.”, “나의 현재 근무시간은 적당하다.”, “장시

간 근무로 개인시간에 제한을 받는다.”등이 포함된다. 5점 

Likert척도로 평정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화하였다. 업무에 관하여 긍정적인 의

미를 지닌 문항은 역코딩 처리 하였으며, 합산 점수가 높

을수록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업무과중의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 계수를 살펴본 결과, 전체 문항

에 대하여 Cronbach의 alpha값은 .8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의 이해 정도와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문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

견되지 않아  모든 문항을 그대로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3주간 이루어졌으며 

서울과 경기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편의표집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육포털의 어린이집 명단을 바탕으로 각 어

린이집에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자료 수집

이 허락된 어린이집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보육교사

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응답방식 등을 설명한 후 설

문지를 배포하였다. 회수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 실시한 집합 교사교

육에 참가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배부한 설문지는 응답 직후 교육 장소에서 회수하였

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340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총 

316부로서 회수율은 92.9%로 나타났다. 응답내용이 불성

실하거나 누락된 문항이 있는 설문지 20부와 연구대상으

로 포함하지 않는 누리 보조교사 및 시간 연장교사가 응

답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총 290부의 설문지가 최종분

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연구도구의 내적합치

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Cronbach의 alpha 값을 산출하였다.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

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소진에 

대한 주요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방식의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 VIF계수, Durbin-Watson 지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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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

이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사례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변

량을 검증하기 위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모두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어린

이집의 설립유형(F=3.26, p<.05), 일일 근무시간(F=4.53, 

p<.01), 월급(F=7.0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Table 2>). 사후검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

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M=51.23, SD=12.72)보다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M=58.22, SD=11.54)

의 소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일 근

무시간의 경우, 하루 8시간에서 9시간(M=54.43, SD=11.43), 

9시간에서 10시간(M=53.04, SD=11.75), 10시간에서 11시간

(M=53.46, SD=16.15)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다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M=62.74, SD=13.46)의 소진이 높았다. 

그리고 월평균 21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

(M=50.17, SD=12.29)의 소진이 가장 낮았으며, 180만원 이

상 21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M=54.39, SD=11.87), 

150만원 이상 18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M=55.78, 

SD=13.30), 15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보육교사(M=63.43, 

SD=12.25) 순으로 소진이 높았다.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 중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설립유형과 일일 근무시간, 월급은 

회귀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2. 보육교사의 인간관계와 업무보상 및 업무과중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가 인식한 인간관계, 업무보상, 업무과중이 심리

적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

요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소진은 일일근무시간(r=.14, p<.05), 업

Table 2. Differences of Burnout in Childcare Teachers (N=290)

n M(SD) F/t

Age

20s 147 54.68(12.85)

1.4630s  94 55.35(13.66)

over 40s  49 51.59(11.25)

Marital status
Single 192 54.54(12.68)

.30
Married  98 54.06(13.35)

Education

High School 17 58.65(11.82)

.85
College 104 54.36(13.51)

University 142 54.27(12.59)

Over master degree 27 52.33(12.69)

Total career

Under 2 years  56 54.16(13.69)

2.29
2 years - under 5 years 107 56.28(13.21)

5 years - under 7 years  48 55.27(11.84)

Over 7 years  79 51.40(12.15)

Type of 

childcare center

Public  82  54.62(12.96)ab

3.26*Private  80  55.57(13.12)ab

Family  41  58.22(11.54)a

Work place  87  51.23(12.72)b

Class
0 - 2 years old 195 54.70(12.54)

.61
3 - 5 years old  95 53.71(13.63)

Monthly income

(1,000 won)

Under 1,500  21  63.43(12.25)c

7.02***1,500 - under 1,800  97  55.78(13.30)b

1,800 - under 2,100  94  54.39(11.87)ab

Over 2,100  78  50.17(12.29)a

Daily work 

hours

8 hours - under 9 hours  76  54.43(11.43)a

4.53**9 hours - under 10 hours9 139  53.04(11.75)a

10 hours - under 11 hours  48  53.46(16.15)a

over 11 hours  27  62.74(13.46)b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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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중(r=.58, p<.001)과 정적상관을 나타냈고, 월급(r=-.24, 

p<.001), 원장과의 관계(r=-.48, p<.001), 동료교사와의 관계

(r=-.37, p<.001), 학부모와의 관계(r=-.39, p<.001), 업무보

상(r=-.53, p<.001)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일일근무시

간이 길고, 업무과중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월급이 적고,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어린

이집의 업무보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보육교사 일

수록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

해 공차한계와 VIF 계수를 산출한 결과, 모든 독립변인에 

대해 공차한계는 .41에서 .83으로 나타났고, VIF 계수는 

1.19에서 2.42로 산출되었다. Durbin-Watson 지수는 2.17

으로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이 충족되었고, 회귀분석

에 투입할 독립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03에서 -.54로 나

타남으로써 다중공선성에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보육교사가 재직 중인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과 월급, 일

일 근무시간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인간관계와 업무

보상 및 업무과중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모형1에서는 통제변인인 어린이집 설립유형, 

월급, 일일 근무시간을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독립변

인인 원장과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

계, 업무보상, 업무과중을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모형1에 투입된 어린이집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290)

(1) (2) (3) (4) (5) (6) (7) (8) (9) (10) (11)

Monthly income(won)(1) 1

Daily work hour(min.)(2)  .16** 1

Human

relationships

Directors(3) .10 -.09 1

Co-workers(4) .11 -.03 .37*** 1

Parents(5)  .18** -.03 .31*** .22*** 1

Compensation(6)  .49***  -.12* .45*** .29*** .24*** 1

Heavy work(7) -.04  .34*** -.41*** -.28*** -.27*** -.54*** 1

Burnout

Emotional exhaustion(8) -.15* .18** -.41*
** -.37*** -.26*** -.45*** .60*** 1

Depersonalization(9) -.17** .12* -.39*** -.35*** -.28*** -.47*** .48*** .75*** 1

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10)
-.29*** -.02 -.33*** -.21*** -.42*** -.35*** .25*** .25*** .31*** 1

Total burnout(11) -.24*** .14* -.48*** -.37*** -.39*** -.53*** .58*** .90*** .84*** .60*** 1
*p < .05, **p < .01, ***p < .001

Table 4.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f Burnout (N=290)

Burnout

Step 1 Step 2

B β B β
Type of childcare center 1(Public)    2.32  .08   1.30   .05

Type of childcare center 2(Private)    2.17  .07  -1.05  -.04

Type of childcare center 3(Family)    3.28  .09   1.29   .03

Monthly income(won)    -.08   -.23**  -.03  -.08

Daily work hours(min.)    .04   .18**   .01  -.01

Relationship with directors  -.40   -.16**

Relationship with co-workers  -.30   -.13**

Relationship with parents  -.40   -.15**

Compensation  -.21   -.14**

Heavy work   .84    .37***

R2 .10 .50

△R2 .10 .40

F  6.01*** 27.92***

Note. Dummy variables: Type of childcare center / Reference: Work place

      Type of childcare center 1(Public): Workplace=0, Public=1, Private=0, Family=0 

      Type of childcare center 2(Private): Workplace=0, Public=0, Private=1, Family=0

      Type of childcare center 3(Family): Workplace=0, Public=0, Private=0, Family=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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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유형은 명목척도로 측정되었기에 더미변수로 처리하

여 분석하였다. 직장어린이집의 평균 소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기준변수

로 설정하였으며,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비교변수

로 설정하여 분석처리 되었다. 또한 월급과 일일근무시간

은 실제로 받는 월 평균 급여와 일일 평균 근무시간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원 점수 그대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 

먼저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1에서 어린이집 설립유형

과 월급, 일일 근무시간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F=6.01, p<.001). 모형1에 투입된 변인인 월급(β

=-.23, p<.01)과 일일근무시간(β=.18, p<.01)은 보육교사의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 설립유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형2에서 인간관계의 하위요인인 원장과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보상, 업무과중을 추

가적으로 투입한 결과, 모형1에서보다 설명력이 40% 증가

하여 전체 50%의 설명력을 나타냈다(F=27.92, p<.001). 원

장과의 관계(β=-.16, p<.01), 동료교사와의 관계(β=-.13, 

p<.01), 학부모와의 관계(β=-.15, p<.01), 업무보상(β=-.14, 

p<.01), 업무과중(β=.37, p<.001)은 소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월급과 일일근무시간은 더 이상 유

의하지 않았다. 소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은 업무과중, 원장과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 업무보상, 

동료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

육교사가 업무과중을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원장, 학부

모, 동료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보상에 대하

여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소진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

의 차이를 알아보고,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 290명을 대상으로 소진, 인간관계(원장․동료교

사․학부모), 업무보상, 업무과중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은 어린이집의 설립유형, 일일근

무시간, 월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어린이집 설립유형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보다 가정어린이

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더 높은 소진을 경험하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이나 민간, 

직장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으며 행정적

으로 업무를 대신해 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사회적 인

식 수준 또한 낮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겪는 소진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직장어린이집은 타 설립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보수가 높은 편이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 전문 위탁기관 등에 의해 체계적

인 사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서류 업무 등에 대한 부

담이 적기 때문에 소진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근무하는 환경이나 처우 면에 있어서 직장어린

이집이 더 좋기 때문에 보육교사들이 소진을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민간, 가정어린

이집의 보육교사와 직장,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소진의 차이를 검증한 S. Bae et al.(2014)의 

연구와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직

장어린이집의 교사가 소진을 적게 경험한다는 S. Ahn 

and J. Kim(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일일 근무시간에 따라 소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루 평균 8시간에서 11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보다 

11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더 높은 수준의 소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일 근무시간이 8

시간 이하인 보육교사 보다 9시간 이상인 보육교사가 소

진이 더 높다는 것을 보고한 연구(S. Jung et al., 201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소진을 더 많이 

겪는 것은 비단 영유아교육기관에서의 현상이 아니라 기

타 직종에서도 발생하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본 연구대상

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6시간 12분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기준법 50조에 제시된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과 비

교하여 과중한 근로를 요구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

다. 이는 곧 보육교사의 직무수행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

외에도 직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소진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근무 및 

보육 시수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더

불어 초중등교사와는 달리 보육교사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이 곧 보육시간이고 영유아의 등원에서부터 하원까지

의 전체 시간과 더불어 사무 업무 등도 과중되는 현실이

기 서무, 회계, 교실청소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인

적자원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소진은 월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21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의 소진이 가장 낮았으며, 

15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의 소진이 가장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0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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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는 보육교사보다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보육교사의 소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S. Kim(2006)

의 연구와 일치하고, 보수만족도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살

펴 본 H. Yoon and P. Noh(2013)의 연구에서 보수에 매

우 불만족하는 집단의 소진이 가장 높고, 만족하는 집단의 

소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월 평균급여는 184만원

으로 시급 9천원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교사의 보수는 교사의 사기

를 향상시키고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이다(H. Hwang, C. Joo, & B. Kim, 

2011). 따라서 월급이 낮은 보육교사는 사기가 저하되고 

일에 대한 회의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진 수

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사에게 자신

의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어 보수만족도와 직무만

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진도 낮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설립유형, 일일근무

시간, 월급에 따른 소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

나 보육교사의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보육아동의 연

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근무환경에 따

른 소진의 차이는 일관성 있게 보고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표집방법 및 연구대상이 속한 어린이집의 개별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일

할지라도 보육교사의 적응상태나 개인적 성향 등이 다르

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소진의 차이를 지속

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사인 보육교사의 인간관

계와 업무보상 및 업무과중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이에 대한 회귀모형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와 업무보상, 업

무과중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상대적 영향력은 업무과중, 원장과의 관계, 학부

모와의 관계, 업무보상, 동료교사와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업무와 관련된 요인과 보육교사의 개인 내적특

성 뿐 만 아니라 외적 요인 가운데 어린이집 내에서 경험

하는 인간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소진에 대하여 업무과중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직무환경의 위험요

소 중 업무과다(J. Kwon et al., 2013; N. Kwon & H. 

Lee, 2012)와 근무여건 중 근무시간(C. Maslach & A. 

Pine, 1977; J. Kim & S. Ahn, 2007)이 소진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밝힌 연구와 일치한다.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량이 보육교사에게 

부과되고, 이로 인하여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낄 때 소진

을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육교사에게 부여된 과

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은 교사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Y. Kang & M. Kim, 2011), 스트레스는 

소진 상태로 연결된다.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

고 교사 본연의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업무과중을 완화하

기 위해서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줄여주어야 한다. 보육교

사의 일일 8시간 근무를 보장하고, 보육교사 본연의 업무

인 보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후 보육프로그램 교사, 보

조교사, 사무원, 청소원 등 지원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업무과중 다음으로 원장과의 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보육교사와 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소진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확

인시켜 주었으며 이는 H. Hwang(2008)의 연구와 일치하

며, 소진에 대한 원장의 지지(Y. Lee & H. Min, 2011)와 

원장과의 교환관계(J. Kim, 2013)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

구를 뒷받침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보육교사의 이직사

유를 조사한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3)의 

연구와 맥을 함께한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무

시간이 길어 개인시간을 갖기 어렵고, 업무 강도가 세어 

체력적으로 견디기 어렵다는 이유에 이어서, 원장과의 관

계의 어려움이 이직 사유로 조사되었다. 이직은 소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이므로, 업무과중과 원장과의 관

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검증된 본 연

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함을 보여준다. 원장과 친밀하고 안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보육교사는 원장에게 인정과 격

려를 받게 되어, 보육교사의 직무에 만족하게 되고(B. 

Lee, 2011), 교사효능감 또한 높아지게 된다(Y. Kim et 

al., 2011). 따라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게 되어 소진을 적게 경험하고 소진을 겪더라도 원장

의 지지와 지원으로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소진 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의 질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S. Cho, 2005) 원장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고 유지

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인간관계 중 원장과

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만큼, 원장은 보육교사

를 항상 신뢰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함으로써, 구성원 

간의 친밀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보육

교사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원만한 인간관계 증진기

술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참여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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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구된다.

소진에 대한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교사와의 관계의 영

향력은 적은 수준이지만, 인간관계 전체는 소진을 유의하

게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보육교사를 둘러싼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와의 관계를 동시에 살펴본 연구는 전무

하기에, 원장, 동료, 학부모 관련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

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S. Bae et al., 2014)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부모와

의 관계가 동료교사와의 관계보다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

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가 학부모

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인격적 신뢰와 교사로서

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때, 자신의 직무에 자신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역할수행하게 되어(C. Gestwicki, 2007, as 

cited in K. Ryu & S. Kang, 2015), 직무에 대한 성취감, 

보람을 얻게 되는 동시에 심리적으로 고갈되고 지치는 소

진은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가 보육교사의 소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므로, 이를 위해 대학의 아동학 및 유아교육학과와 영유

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중에 직장인으로서 대인관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기술과 프로그램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업무보상 역시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

되었지만, 업무과중과 인간관계에 비해 영향력은 약간 낮

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인 보육교사의 월평균 급

여와 재직 중인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

다. 본 연구대상의 월평균 급여는 약 196만원으로 조사되

어,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2016)

에서 보고한 보육교사의 평균 급여 184만원보다 약 12만

원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복무규정 및 복리후생이 

잘 정비되어 있고, 휴가․휴직제도와 보험 및 연금제도가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3)에 

재직하는 보육교사가 전체의 60%를 차지해, 대체로 업무

보상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업무보

상에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다른 

변인에 비하여 소진에 대한 영향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과거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는 전체적으로 개선

되었으며(S. Moon, 2010), 이러한 처우가 개선된 만큼 업

무보상보다 업무과중이나 인간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영향을 어린이집 내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와 업무과중 

및 업무보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

과를 통해,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둘러싼 환경적인 특성 

즉, 인적 환경인 인간관계와 근무 환경인 근무여건 모두

가 소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

러한 결론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이슈인 보육의 질을 

논할 때, 영유아가 어떠한 보살핌을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가 어떠한 근무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

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사실(S. Ahn & J. Kim, 2007)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소진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근무시간과 업무량 등의 부과로 인

한 업무과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며, 

어린이집 내 원만한 인간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이집에서 영유아가 받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

해서는 보육교사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이므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과 인간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소진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

는 외적변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의 연령, 교육수준, 경

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직무만족도, 역할수행, 효능

감 등의 내적 특성에서 소진의 영향을 찾고자 했다. 그러

나 본 연구는 외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고, 그 가

운데에서도 근무여건과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측면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개인 내

적 특성 뿐 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외적 특성 

역시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지금까

지 인간관계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다

루기보다는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스트레스나 지지체계에 

주목하였으며 원장의 경우는 리더십과 역할 중심으로 살

펴본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비록 보육교사가 맺는 인간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지 않아, 만족도 척도에서 일부 추

출하여 측정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지만, 보육

교사가 어린이집 내에서 맺는 원장, 동료교사, 학부모 측

면 모두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인간관계와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

진한 실정이므로 인간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임을 밝힌 데에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의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연

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어린이집 설립유형별로 사례 수에 차이가 있어서 설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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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

는 보육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에 그쳤으나, 주요변인이 어

떠한 경로로 소진에 영향을 미치고, 소진의 정도를 조절

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후속 연구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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